
  과거 MBC를 망쳤던 적폐 경영진의 노조 탄압행위가 또 다시 단죄를 받았다.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그
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8/26) 서울고등법원은 안광한·백종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김장겸·권재홍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직자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봤던 1심과 달리 이를 무죄로 봤음에도, 1심의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만큼 그들의 행위
가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그들의 변명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다. 2014년 안광한 사장 취임 이
후 그들은 각종 ‘센터’를 급조하더니, 공정방송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조치 했다. 
‘입바른’ 소리를 해온 조합원들을 본래의 업무와 상관이 없는 곳에 ‘유배’시켰던 것이다. 사무실은 광화문, 
구로 디지털단지 등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고, 예산과 장비도 주어지지 않았다. 취재와 제작 
현장에 있어야할 조합원들은 스케이트장 운영, 주차장 임대사업, 캐릭터 상품 개발 등 각자의 직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에 투입됐다. 

 회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노동조합의 의견에 동조한 조합원들은 치졸한 인사 보복을 당했다. ‘사내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 심지어 ‘간부들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많은 
조합원들이 승진에서 누락됐다. 이런 인사 폭거는 김장겸이 물러날 때까지 3년 가까이 자행됐다. 
  
 이미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적폐 경영진이 보복 인사와 부당노동행
위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이유는 자명하다. 공정방송을 위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동조합을 위축시키
기 위해서다. 안광한, 백종문, 김장겸, 권재홍은 그들만의 밀실 인사를 통해 내부 비판을 틀어막고, 정권에 
부역했다. 이는 앞서 9명을 해고하고 ‘신천교육대’ 등 유배지를 만들어 부당전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보복
을 해온 김재철의 악행을 답습한 것이다. 김재철과 ‘유사 김재철’이 대를 이어 노동조합을 짓밟고 공정방송
을 파괴하는 사이 MBC는 사회적 공기(公器)가 아닌 사회적 흉기(凶器)가 되어 갔다. 

 재판부는 적폐 경영진의 행위가 “기자와 PD에게 ‘업무경력 단절과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이 같은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공영방송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자행된 것이다. 오로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철저히 부역하면서 개인의 영달을 찾은 결과였
다. 

 조합과 조합원은 한마음으로 엄혹한 시기를 견뎌냈다. 가혹했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던 원동력은 언론자유
와 공정방송을 위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었다.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의 믿
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지난날 권력에 빌붙어 MBC를 망가뜨린 죄과는 끝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 MBC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침탈해온 부역자들에게 남는 것은 준엄한 역사의 기록
과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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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주범’ 안광한-김장겸... 또 ‘유죄’




